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 고난주간을 지나며 

을 맞이하는 즈음,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드립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있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

고 있습니다. 또한 뵙지 못하는 동안 질병, 수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기도 제목들로 인해 아파하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

님들과 전화로 소통하면서도 직접 만나 뵙고 기도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과 해결되어야 할 인생의 짐들,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살펴주시며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질병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한 분이라도 코로나 19로 인해 힘

들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두 주간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일예배가 회복되어도 당분간 지속적인 안전

과 보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일학교 믿음의 다음세대인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까지는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주로 11시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밀집된 형태의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이며, 결국 예배의 시간적, 공간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0분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돌아오는 부활주일부터 오전 8시, 10시, 오후 12

시, 2시로 시간 변경을 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신다면, 함께 모여 공예배가 회복

될 때는 이전의 11시에 집중되었던 예배가 10시, 12시 예배로 분산되어 공간이나 시간, 주차 등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한 

주일학교도 10시, 12시의 1부, 2부로 나눠지게 되어 우리 자녀들이 밀집되지 않은 쾌적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시간의 변경에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고,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안전과 더불어 예배의 은혜

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 너무도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부활주일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

서 예배를 드리신 후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오셔서 교회 마당을 드라이브 -쓰루로 지나가시면 저와 장로님들, 부교

역자들이 마당에서 부활절 축하 달걀 선물을 드리고 얼굴을 뵈려고 합니다. 차타고 지나가시면서 그리운 얼굴도 뵙고 부활절 

축복이 전달되며 교회 사랑이 더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시편 5:11).” 주님께서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에서도 보호하시고 기쁨을 회복시

켜 주시리라 믿으며 이 약속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하루 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얼굴을 뵙고 함께 기쁨

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날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성도님들을 주 안에

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후 2020년 4월 고난주간을 지내며 부활주일을 소망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의 소망을 담아 담임목사 고동훈 드림


